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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APEC 정상회의 인천유치 위해 민관 힘모은다 

- 범시민 유치위원회 인천 유치 지지선언 … 성공적인 유치를 위해 모든 노력 다 할 것 -

2025 APEC 정상회의 인천 유치를 위한 범시민 유치위원회가 출범했다.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12월 5일 송도컨벤시아에서‘2025 APEC 

정상회의 범시민 유치위원회’를 발족하고 인천 유치 지지선언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행숙 인천시 문화복지정무부시장을 위원장으로, 국회 및 시의회·

유관기관·국제기구·대학·마이스 및 관내기업·언론·단체·시민 

등 다양한 분야의 위원 100여 명으로 구성된 범시민 유치위원회는 

APEC 정상회의 유치를 위한 전략 마련과 유치활동 전개, 붐업 조성 

등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지지선언식은 APEC 유치 당위성 발표로 시작해 유치위원회 위원들의 

위촉장 수여, 지지 선언문 낭독 및 서명, 유치기원 문화행사 등으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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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시민 유치위원회는 지지 선언문을 통해 “인천은 무역투자, 혁신·

디지털 경제, 포용적·지속가능한 성장이란 APEC의 3대 핵심요소와 

밀접하게 닿아있는 도시로, 2025년 제32차 APEC 정상회의 개최 최적

지임을 밝히고, 인천 유치를 적극 지지한다”면서 성공적인 유치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고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

유정복 시장은 “인천은 세계적인 국제공항, GCF 등 15개의 국제기

구, 국내 최대 규모의 경제자유구역을 보유하고 있으며, 인천 아시아

경기대회(2014) 및 OECD 세계포럼(2018) 등 대규모 국제행사 개최 경

험이 풍부해 APEC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있는 최적의 도

시”라고 강조했다. 

이어 “APEC 정상회의 유치를 위해 함께 힘을 모아주기로 하신 범시

민 유치위원회 위원님들 모두에게 감사드리며, 우리 인천의 역량을 

전 세계에 알리고 세계 초일류 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APEC 정상

회의 인천 유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APEC 정상회의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21개국의 정상과 각료 등 

약 6,000여 명이 모이는 연례회의로 정상회의, 고위관리 및 관료회의, 

기업회의 등으로 구성돼 있다. 2005년 부산에서 개최된 이후 20년만인 

오는 2025년 11월 국내에서 개최될 예정인 가운데, 현재 인천을 비롯해 

부산, 제주, 경북 경주 등이 유치의사를 밝히고 경쟁을 벌이고 있다.

※ 관련 사진은 16시 행사종료 후 인천시 홈페이지‘인천시 인터넷방송’(http://tv.incheon.go.kr/) 

   ‘포토인천’에 게시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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